
다문화 사회로 가는 한국의 거울..일본 

 

 

서울대 일본연구소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출간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옮겨 가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결혼이주를 통해 구성된 다문화 가정을 어렵잖게 볼 수 있고 취업

을 위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크게 늘었다. 

 

다문화 사회화가 진행되면 복수의 문화와 정체성이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

서 생기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ㆍ다민족

화가 진행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나왔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는 최근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권숙인 엮음)'를 펴냈

다. 서울대 권숙인 교수와 한영혜 일본연구소 소장, 아사노 신이치 고베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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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6명이 저자로 참여했다.  

 

이 책은 다문화ㆍ다민족화가 일본 사회에 제기하는 도전과 과제, 일본의 대응 방식

을 고찰하고 지구화가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짚어냈다. 

 

재일 조선인, 홋카이도 등에 살던 일본의 원주민에서 소수 민족으로 전락한 아이누

족, 세계대전 패전 이후 중국에 남았던 일본인 고아, 필리핀 여성의 일본 이주 등 

일본내 다문화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민족명' 문제를 통해 재일 조선인이 겪은 억압과 저항의 역사를 돌아보고 1980년

대 중반 이후 전개돼 온 새로운 정체성 경향을 고찰한다.  

 

여기서 책은 조선인들의 일본 거주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에게 '민족'이 반드시 혈통

과 문화적 전통의 공유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조선인의 삶 자체가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결혼 방식, 정치적 지향, 세대 등에 따라 일본과 조국, 민족, 자

아의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민족명도 서로 다른 삶의 궤적과 정체

성을 표출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1997년 '홋카이도 구토인보호법'을 폐기하고 '아이누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아이누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문화주의를 공식화하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다.  

 

그러나 이 법은 문화진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아이누 민족정책을 탈정치화하고 

현실적인 쟁점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아이누인들은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아이누를 둘러싼 정체

성 정치가 매우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책은 전망한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52쪽. 1만8천원. 

 

kong@yna.co.kr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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